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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lw1·e is ‘i sli암 ht differP11ce bet 、、 een Chuy(1k an [ l χae서 (〕 n 암 

111 the pr in [ ·iple oi Yin and Yan~ 、 and tlw Ii 、 e t• I“men ts 

of the Chinese cosmogony. (기lll 、 1ik explains thl~“·h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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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elements of the Chinese cosm‘’g“ n~ 

to the human body. 

4. Though ιhuyok contains little knowlt>dge ‘’f the insi [ l t' ‘)f 
the human body in the anat‘’mica I ma ttt>rs ‘ it include~ 

some informations of the outsidE> of tlw human Loch·. 

But the basir· phy~i‘”‘’:deal inf새·mation~ had already 

existed at that ti nw. 

~- Hegar [ ling the ‘、--! of lift> <:ulti\·ati‘>n. Chuyok and 

:'\a eky‘;,1g concurs. The t、、-‘’ hooks ‘1dvi::-;e “’ .、·o i‘l 
unsu italsit· mea I‘ ”、·enl rinking‘ ina111’I“’ pl ’ i ate res idenn‘ 
and h ‘l f‘’ rth f” l’ the sake of .(’‘’d lw ‘ti th. 

]‘he 、- makt.• mueh ‘’f i.he mental ha1·m‘’n\· and maintain 

the a(·commodation to thf> chang” ‘’f :\atUI‘t' 1‘’ kf“‘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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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東洋뿔‘想‘의 基本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았으나 三樓之書라 하여 周易 內經

빼農本草經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神農本草經은 藥物에 關하여 言及한 冊이요 

周易은 未來에 對한 불확실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요 內짧은 A間의 無病長훌훌를 

연구한 것이다. 

人問은 옛부터 健康과 흉病에 對해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書傳 洪範에 

“죠福은 -日뚫 二日富 三티康寧 四日~·好德 五日考終굶어니라R하고 註에서 “人

有뚫而後 能훔諸福 故 중좋先之 富者 有慶綠也 康寧者 無휠難也 1~好-德者 樂其道也

考終命者 llWl풋其표也”I)라 하였다. 또 六極윤 --티때短折 二日훌 三日흘 四日촬 

죠티惡‘ 六日혔이니라”2)하였다. 이 것율 보면 01 時代에 。l마 健康과 흉病에 

對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無病 長훌훌를 救한 것올 딸 수 었다. 

。l러한 努力으로 생걱난 여러가지 가운데서 黃帝內짧。1 만들어졌다교 할 수 

있을 것이다. 

內經은 現存하는 훌훌書 가운데 最初로 만들어진 흙읍的 톨훌훌훌。l다. 물론 內經

ht前에도 흩흘훌가 있었으나, 모두가 短篇的안 것으료 內짧을 韓훌훌學의 最古의 

古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周易은 東洋思想의 基本。l 되는 冊이다. 흔히들 周옳을 곱훌훌로서 알고 있흐나, 

周易은 陰陽죠行과 A휩로서 事物과 自然現象의 흉化를 판찰하여 A間의 일을 

說明한 冊이다. 그러므로 東洋의 모든 學間은 根源을 모두 周易에 두고 있으니 

天文 風水地理說 政治 文化 廣法 等01다. 東洋톨흘學도 陰陽죠行의 理敎와 A휩의 

註 1) 옮 歸濟校閒 原本集註書傳 서울 明文堂 19~7 p269 

註 2) 前揚書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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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化를 應、用하여 /\體의 쫓化를 說明하꼬 았다 故로 周易과 不可分의 관계뜰 

가지고 았다- 張介홉은 張民類經圓훌에서 “天地之易 外易也 身心之易 內易 l브”3’라고 

까지 하였다. 

故로 韓뿔쩔을 연구 하는데 있어서 周易에 對한 연구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本 연구는 三樓之覆 가운데 周易과 內經의 中心思想을 서로 비교 연 

구하여 韓쩔學올 理解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註 3) 張 介흉 張!{:;類經圖異 書짧호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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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黃帝內經의 觀觀

黃帝內經은 略稱하여 內經。l라고 부르는데 크게 素問과 靈樞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冊의 內容은 大部分 黃帝와 그의 토下언 被伯 뚫公 鬼멋區 

等。1 뽑學에 對해 問答한 것을 기록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운 後世

사람들이 中國의 始組라고 하는 黃帝와 톰下들의 이름을 隱륨하여 冊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얀다. 黃帝內經의 훌作年代는 확설하지 않으나 戰國時代

에서 혈흘漢時代의 사。1로 보고 있다. 또한 확실한 컷은 。l 冊의 內容으로 볼때 

-時에 -人의 作品。1 아니라는 것이다. 

內經의 內容에는 A體의 生理 病理에 對한 훌本的언 理꿇얘서 푸터 흉病에 

對한 說明 옳斷 治廳 養生 훌흉쫓 等으로 매우 다양하고 또 상째하게 記훨하고 

있다. 。l러한 훌本的언 理議이나 양斷 治癡의 方法플은 그 以前 까지의 모든 

훌훌學知훌훌의 總結。1며 以後 훌훌톨흘學 理꿇의 흉理가 되어 왔다. 

옳元 時代에 이르러 各自의 엄상경험을 중심으로 뽑學의 流~가 형생되어 

韓톨흘學 發展의 新훨元을 이루었지만 基本的언 理論은 內經의 수준에셔 크게 벗어 

난 것이 없다. 량斷과 治續의 方法은 金元 時代 以後에 많윤 發嚴이 있었지만 

아직도 內짧은 상당한 意義를 가지고 았으며 中心思想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內經에 中心思想운 여러가지가 있으나 天A合- 思想과 陰屬표行 思행올 들 

수 있다. 

天A合- 思想‘은 宇寅의 構成鳳理와 A꿇의 構成厭理률 同一하채 효교 추옮의 

法則에 準하여 生理 病理빛 治癡의 法則을 규정하고 또한 自然의 法則애 願

應해야 無病 長훔 할 수 았다고 보는 것이다. 

人間과 自然의 관계에 對한 理論은 素問의 四氣調빼大論 生氣通天論 陰陽應

象大論 異法方宜論 및 藏氣法時論 等에 나타나 었다. 이것을 보면 生勳의 生存과 

-252-

Book Centre교보문고 KYOBO



發暴은 모두가 天地 ~p 宇寅의 變化에 依해서 영향을 받고 었으며 A間도 {7!J外가 

아니어서 A間과 自然界는 不可分의 관채에 있다고 하였다. 例를 들면 寶命全

形論에 “天覆地載 萬物훔備 莫貴於A A以天地之氣生 四時之훌成?‘)。I라 하여서 

A間은 自然界의 作用에 依하여서 生끓이 存在하고 四季의 生長收藏하는 自然

規律에 順應하면서 그 生命폼動을 維持한다고 하였다. 

病理的안 面에서는 外部의 氣健變化와 生活짧境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다. 

靈樞의 百病始生篇에 ‘風雨寒熱 不得虛 $不能獨陽A Z휴然逢흙風暴雨而 不病者

蓋無虛 故牙B不能獨傷A”s,。l라 하였£니 外部의 氣候쫓化가 흙病올 얼으키는 컷은 

A體가 虛륭륭하고 自然의 쫓化에 順應하지 않을때 라고 하였다. 

生活環境은 素問 異法方효꿇에 地城에 따라서 發病하는 病의 종류와 地域에 

따라서 治癡方훌。l 서로 다른 컷을 나다내고 있다-

陰陽죠行 思想은 陰陽의 활立과 相효作用에 依해서 A體의 生理 病理 빛 

治覆法올 를용明하고 또한 죠行의 相生 相克 관계로 人짧를 젤명하고 있다. 

陰陽,휠뻗‘의 基本은 陰陽。l란 總對的언 것이 아니고 相對的언 것이며 어느 

하나의 事物을 고정척£로 代表하는 것이 아니고 事物의 對立面의 變化에 따라서 

變하는 것이다. 모든 事物에 陰陽의 二面이 있을 뿐 아니라 陰과 陽의 內部에 

또한 陰陽의 對立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陰陽의 相互 對立 관계는 不變。I

아니고 相互間의 作用에 依해서 끊임없이 消長進退의 現象이 나다난다 이컷。l 

事物의 運動發展과 變化의 과청이다. 

죠行은 木火土金水의 죠元素를 사용하여 自然짧象을 說明한 컷。l다 五行에는 

相生과 相克의 관계가 있어서 定常的언 경우에는 平衝을 유지 할 수 있지만 

죠行 사이에 盛좋훗가 생기면 平衛이 파괴되어서 異狀狀態가 出現한다. 

註 4) 洪 元植 編 黃帝內經 서울 高文훌t 1974 ’ p73 

註 5) 上揚書 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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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五行에는 各各 歸類하는 것이 있£니 이것은 自然、現象을 관찰한 것에서 

시작하여 自然現象을 A體의 죠嚴및 기타의 關系部分에 相對的무로 結付 시킨 

것이다. 自然現옳은 各 季節의 특정에 따라 죠行으혹 배치하고 A體에서는 죠戰을 

基本으로 하여 죠行에 各各 배치 했으니 素問 陰隨應象大議에 “天有四時죠行 

以生長뼈藏 以生寒뽑操월짧 A有五職 化生흠.홍‘悲憂恐”@이라 하였다. 

註 6) 上揚書 註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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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周易의 魔觀

1) 周易의 意、味

周易에 對한 해석어l는 여러가지가 았으나 그 가운데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周’字에는 周易이 만들어지고 使用된 周나라라는 時間的 名詞로서의 풋。1 

었으며 두루두루 ~D 普遍的이란 意味가 있다. 또한 時間뿐만。1 아난 空間을 

包含한 上-f四方 ~D 六合을 나다내는 뜻도 포함하는 用語이다-끼 

‘易’字에 對한 뜻은 여러가지가 있£니 다음과 같다. 

첫째 ‘易’이란 바꾼다 또는 바뀐다는 뜻을 카쳤흐니 글자 그대로 해석 하는 

것이다 • .llD 天地自然의 現l象이나 A間의 運命은 -定不흉한 것이 아나라 항상 

時間과 空間에 따라서 變하는데 이러한 原理를 說!!ij한 것이 周옳이라는 돗이다. 

다시 말하면 周易은 天地自然과 人間事의 憂ft와 變易올 說明한 冊이라는 돗이다. 

풀째로 日月說。1 있다. 이것은 易이라는 글자가 ‘日’과 ‘月’의 會意文字에서 

부터 나왔다는 說이다. ‘日’은 陽을 풋하고 ‘月’은 陰을 나타내니 自然과 人

間事의 變化가 모두 陰陽의 燮化와 造化로 이루어쳤다는 뭇이다. 

셰번째로 觀測說。1 있A니 이것은 ‘易’이란 字를 ‘日’과 ‘%’의 會意文字로 

풀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손 얼을 하더라도 太陽올 거역하지 말라는 뭇이다. 

여기서 太陽이란 自然의 癡理률 말하는 것이니 自然의 最理어1 역행하지 말라는 

뭇이다-

마지막으로 도마뱅 說이 었으나 이것윤 易。l란 글자를 도마뱅의 象形文字로 

해석한 것。l다. 이것은 도마뱅이 保護色을 바꾸듯이 自然現象이나 A間事도 變

註 7) 周易講義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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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無힘· 하다는 理論에 근거한 說이다.ω 

또한 ‘易’에는 세가지 뭇이 있£니 簡易, 變易, 不易이다.”簡易는 그 鳳理를 

알고나연 간단하연서도 엽다는 뭇이고 變易oj라 함은 變하고 바뀐다는 풋이고 

不易이라 함은 天地 사이의 온갖 現象은 움직이고 멈추는데 一定不變의 法뼈~과 

作用。l 있다. 

以上의 것을 흉合해 보연 ‘易·에는 다음과 칼은 뭇이 있다. 

첫째, 바꾸다 ~D 變化無常의 意、味

둘째, 日,月(日+ Jj)이니 곧 宇寅의 原理를 말한다. 

셋째, 쉽다 ~p 相對的으효 흉理를 알연 쉽다. 

넷째, 상대척이니 두루 바꾸어 본다. 

註 8) 金 敬짧 譯 新完譯周易 서울 明文堂 1986 pp18∼19 

註 9) 南 廳星 譯解 正本新譯 四書죠짧 周易 부산 좁木文化삼 1986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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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周易의 起原

周易。l 언제 누구에 依해서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l나 

이것을 現在 확실하게 밝힐수는 없다 전하는 H써l 依하면 周易 以前어l 連山易

옮홉易。1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現在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連山民는 

뼈릎民의 별칭이고 歸꿇은 黃주눔의 별칭이다•I이 그러므로 連山易은 빼앓民 R흉代의 

易。1요 隱훌훌易은 黃帝時代의 易이라 힐 수 있울 것이다. 하지만 빼않民와 黃帝가 

모두 전셜상의 A物。] .!:」로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컷들이 周易의 

母體가 된다고 추측할 수 있을 컷이다. 

흩히들 周易이라고 하면 周냐라 文王때의 易을 말하교 었다. 周易의 좋者에 

훨해서는 여러가지 說。l 있으니 다음과 찰다. 

첫째는 王弼의 說로 八촬와 六十四확를 않흉民가 훤l쫓 했다는 說이다. 

둘째는 司馬選의 說로 ~훌훌民가 A촬롤 創案하고 文王이 웹옳￥와 ~醫롤 完~

했다는 짧이다. 

마지막으혹 화廳는 文王이 지었고 죠짧는 周公이 十훌훌온 孔子가 져었다는 

앓이다• II) 

이것올 살펴보띤 周易파 文王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었다- 그러나 

尙롤에 보면 文王時代 以前에도 龜甲을 불에 쿠워서 갈라지는 모양요혹 곱을 

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로 보아 文王時代 以前에도 。1미 0 F行흉가 있 

었다는 컷을 알 수 있다. 이컷융 볼때 周옳이 어느 한 사람의 獨創에l 依해서 

。l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흐 文王야 지였다고 하더라도 그 以前의 

컷을 補完한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이컷은 다음에 나오는 周易이 。l루어진 

註 10) 南 멍e!료 譯解 正本新譯 띤書五經 周易 부산 좁-木文化삼 1986 pl6 

註 11) 金 敬않 譯 新完譯周易 서울 明文숲 198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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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期와 비교할 때도 그렇다. 

다음으로 周易이 。l루어진 時期는 언제안가? 이 운제어l 對해서 現在 정확한 

해당은 알기 어렵지만 周易의 文章을 강 l用해서 알아폴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뺑乾肉 得金失” (盧찮쉴 九四 죠農)U) 

마른 고기를 엽다가 옳失을 얻다. 

‘웰乾肉 得黃金” (盧효휩 九표 죠홉후)비 

마른 고기를 썽다가 黃金을 얻다. 

이것을 보연 周易。l ol루어진 g흉期는 符繼時代。1며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金屬을 사용한 時代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虎혐Jtttt 其款표쫓’ (願휩 六四 죠雖)“’ 

호랑야가 보교있다 달아나자. 

。1것을 보면 혐觀올 해도 £훌톨t에게는 뾰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니 .흉 

繼g츰代 初期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網 또는 뽑와 같은 字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기를 잡을 예 

그풀을 사용하지 않았흐며 利涉大川 또는 不利涉大川의 用語가 자주 나오지만 

:flt나 輯과 같은 字가 나요지 않흐니 아직도 배가 나오지 않은 時代임을 알 

수가 였다-

‘震千血 出自1\.”s,。1라는 글로 보아서 t居生活을 하던 時期이며 또한 “童牛

之推·(大훌휩) .f!P 송야지의 고뼈나 ‘훌쫓之牙π大훌촬) 寶후子옳(大lit촬)와 강은 

家좁의 이릎을 보면 救훔。1 行해지먼 時代엄올 알 수 있다. 

以上을 錄合하면 周易。l 。1루어진 時期는 育鋼器 時代로 볼 수가 었다-

註 12) 世昌활용흩 編輯部 표本周易葉註 서울 世昌書용흩 뿔紀4285 p130 

註 13) 前揚훔 p131 

註 14) 前揚훔 p160 

註 15) 上챔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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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易의 構成

周易의 內容을 살펴보면 周易은 크게 經文과 經文플 빼充하고 解說한 十햇-으로 

되어있다. 

周易의 經文이란 六十四화의 출f離와 *-騎률 말허는 껏。1니 周易의 첫번째 촬언 

乾화로 부터 마지막 촬언 火水未濟화어l 。1르는 六十四환의 각각의 화擬와 *-휠후릎 

經文 이라고 한다. 

十異이란 周易의 理解를 돕기 위해 經文을 補充하고 해석한 것이다 짧。l란 

字를 使用한 것은 마치 새가 날때 날개가 돕는 것과 같이 經文의 理解플 

돕는다는 뜻으혹 使用한 것이다. 이것이 十個로 되어 있다고 해셔 十異이란 

이릎을 붙였다 또한 傳해 내려온 것이라 해서 十傳이라고도 한다. 

十異을 자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CD~傳上下-象은 斷과 깥으니 經文의 휠農를 원l斷 표는 斷定 한다는 뜻이다. 

@ 홍傳上下-홍은 事物의 動作율 본 뜬다는 것이다. 大象과 小象요로 되어 

있요니 大象은 上촬와 下환의 관계를 說明한 컷이고 小象은 各封의 ~廳를 

해석한 것이다. 

@ 文言傳-乾촬와 坤촬에 관한 諸家의 學說 가운데서 뽑아낸 것이라고 하며 

魔家의 論理說。l 대부분이다. 

@ 훌용離屬 上下一緊는 묶는다는 풋이니 휩廳와 죠離릎 묶어서 해석한 것이다. 

@ 說촬傳一곱치는 사람을 위해 화를 짧明한 것으후 촬와 죠의 變化는 天地

神明의 意志가 계시 한다고 생각한 것。l다. 

@ 序출f傳一六十四휩의 순서를 계통척으혹 意.味릎 붙언 것이다. 

@ 雜휩傳一六十四화를 두개의 화로 묶어서 서로 비교하여 그 월義와 41fe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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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의 上下篇을 合혜서 열 가지를 孔子의 所作이라고 하나 이것은 現,:(£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否定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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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의 解釋

各個의 휩는 六個의 죠로 이루어져 었다. 증란 陰陽을 표시하는 最小의 단 

위이다. 陽은 一로 陰은 --로 표시한다. 증가 셋 거듭하변 三三뜨와 같은 

小成환가 되고 小成휩가 두번 거품하면 大成렘 郞 /\환과 된다. 

/\촬의 起銀에 對한 說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周易에 있는 八환의 

起源은 쫓흉廳 下篇어l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古者 包織~之 王天下也 {rp則觀홍於天 冊則觀法於地 觀鳥默之文 與地之효 近

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회‘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16,。1 것을 올혜 八환의 

환源은 包鍵£(:; ~D 快鏡£(:;가 創쫓했다는 說과 일치하고 A촬는 天地와 A問

動物과 事物을 나타내고 萬物의 價을 類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使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죠를 해석하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가는 것이니 初죠 二죠 三죠 

上죠로 표시한다. 또 죠의 순서와 陰陽의 구별을 붙여서 初九(初六) 九=(六二)

포 上九(上六)으로 표시 하는데 이것。I 일반척으로 使用 되고 있다. 이것은 

陽은 九 陰은 六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J\촬의 各죠는 또 사람의 社會的 地位와 A身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意味가 

었다. 

上죠-黃帝 頭

표죠-君 8월 

四죠-公聊 題

=죠一大夫 股

二죠-士 뭘E 

註 16) 前抱뿔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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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ftf.‘A 下牌

또한 J\환의 各죠는 陰隨에 따라 죠藏六服를 다음콰 같이 배속 시컬수 있다. 

陰의 경우 

上六 次 IDti 

六죠 次 .c,, 

六四 次 g뽕 

六三 iX lJf 

/、二 次 賢

初六 (k 命門17)

陽의 경우 

上九 當-三흙 

九죠 當-뽑 

九四 當-圖

力三 當一小題

九= 當-大題

初九 홉一勝M뻐 

또한 空間과 時間的언 意‘味도 包含하고 있으니 이것을 乾휠에서 알아보연 

다음과 강다-

上죠-Jt龍 높은 콧 

죠죠一飛龍在天 하늘 

註 17) 前휩書 p243 

註 18) 前揚훌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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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죠一훌훌龍 물과 半空

三죠-君子楊若 

二죠一見龍在田 들판 

初죠-i홉龍 풀속 

。l컷을 보면 물속에서 푸터 하늘 높은 곳까지 ‘율라가는 쫓間的 時問的 촬‘味가 

包含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A촬를 그렴흐로 표시한 代義 A훗f ikff圖 ~義 八화 方파l웰 文王 /\휠‘ 

;;:;:홉圖 文王 A확 方位圖가 있으니 간단히 알아보연 다음과 같다. 

f훤 폈 좋· I~ 꿇홉활l 

$.때 

f월F피 

[ 圖 I ] 융覆 1\.화 *If;띔1 

위 그렵의 돗은 太極。1 兩嚴률 낳았£냐 陰陽의 가운데 太極의 因子를 가지고 

있다- 。I와 곁。l A화 숲體 또는 그 以t의 모든 것에 太種야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宇옮萬物에 Ill}-짐없이 太極의 原理가 들어 있다. 또한 이것은 陰 가운데 

陽이 들어 있고 陽 가운데 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었다 이렇게 陰과 

陽아 分化해서 萬物이 냐타난다고 하는 것읍 상징적으로 意味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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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 文王 八훨 次序圖

o]것을 앉養A휠 文王 J\월 ?XFf圖는 A間生活과 관계되는 것올 나타내고 있다. 

A촬 文王한다면 했다고 背最으로 大自然올 代義/、활는 比較하면 ~F환圖와 

보면 面애서 時間的안 었다. 할수 것율 背景요로 하였다고 ~序는 A事的안 

어느 청도 A知가 時代는 아직도 未開한 출t會 였으나 文王의 

것 가운데서도 生育하는 父母子女의 

時代는 代흉흉~의 

그러묘로 A훌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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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었다. 內包하고 그대로 形態릎 運行하는 大自然의 方位圖는 八확 代훌똥 

또 
。l _., 
Aλ_._ 相應하석 東西로 日月-離it-。1었고 定位에 相對로 天地-乾坤-가 

었다. 있음을 나타내고 들어 太極o}自體內에 것은 八확 01루는 願行과 遊行을 

흠g合되어 같이 그렴자와 相互었고 構成되어 陰陽으로 小成휩는 相應하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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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義 J\조↑는 단조로운 圖形인데 比하여 文王 A환는 後天의 복장한 人事의 

表象을 角으르 表示했다. 

以上의 모든 것과 八화에 각각 속하는 바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i.) 

좋f名 헐i 兌 離 흉윷 ~ 

출↑jf~ - - - --
출f象 乾=連 兌上훨 離中虛 옆훌{fll:ii효 뚫下斷 

形態 天 澤 火 雷 용a 

人間 父 少女 中女 長男 長女

方位 i!§~t 西 南 東 東南

tt慣 健康 훌 흘h 決 入

훌J.Jttl 馬 추 .양 龍 흉뭉 . 
身ti> 首 口 텀 足 股

身體가 J\휩‘에 짧類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乾흉首 陽尊居上也 坤옳題 陰廣 容物也

_:ttj훨耳 陽짧於內也 離옳目 陽明 在外也

兌훌훌口 折開於上也 앓흡股 兩重 而下也

良뚫手 陽居於前也 震흉足 剛動 在下也l”

註 19) 上揚훔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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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黃帝 I천經과 周易의 思、想Ut較

1) 自然、과 A間의 相關It

Al펴은 生物의 --種으로서 自然現象의 變化에 對하여 밀첩한 關係릎 가지고 

있다. 內쯤에서는 宇寅와 A體의 構成原理를- 同-하게 여기고 있다. 靈樞 핸 

客編에 나다난 人身 少天地 說이 그것이니 ~p .黃폼 없삼 伯高 티 願I퍼A之R훗폈 

以應굿地 奈何” .天햄地方 A頭圓 足方以應‘之 天有日검 A有兩텀 ill:참九~Ii 人

有九훌天有風t펴 A有홉.환‘ 天有雷電 A有훌훌훌 天有四時 人有四}않 天有五즙 A有죠헬 

天有六律 A有7;服 天有격활 A有寒熟 天有十日 A有手-「指 辰有十二 A有足十뿜· 

훨훨!파원홍之 女子不足二節 l파包A形 天有陰陽 人有夫쫓 .歲有三百六十죠日 A有三

몹六十죠節 地有高山 A有眉隊 地有深** A有뻐곳8짧 t也有十二經水 A有十二經

地有흉版 A有衛氣 地有草월 A有쩔毛 天有흘夜 A有歐起 天有列星 A有牙뼈 

地有q、山 A有小節 地有山石 A有高骨 핸有材木 人쉽莫節 地有聚둠 A휩 肉

歲有十=月 A有十二節 地有四時 까注草 A有無子 比人與天地 相應也’:!Ol라고 하여 

天地自然‘과 /\間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素問 六歡듭 

大論에서는 “升E而降 降者調天 降C.ffil升 升者調뺀 天氣下降 氣流子地 fl!?.氣上升

氣廳子天 故 高下相겹 升降相因 i펴燮f'F훗”21l라 하여 天地으l 氣가 升降하는 션 

互作用£로 혈化가 냐타 난다고 하였다. 天元紀大論에서는 “빼在天뚫Bil :{E地뚫木 

在天뚫熱 在地뚫火 在天흙i젤 在地뚫土 在天fM향 在地월j늪 在天월寒 在il!!t홉水 故

在天뚫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 化生萬物훗 .. 22)라 하여 天地의 氣와 形。l 서로 

註 20) 洪 元植 編 黃帝內經 서울 高文표 1974 pp361-362 

註 21) 前抱書 p184 

註 22) 前提書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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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F!ff:하여 變化가 생기고 그 燮化 가운데서 짧物。1 1t生한다고 하였다. 또 素問

폈命숲形論어l는 “天짧地훨- 萬物켰종備 F횟융i於A A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g’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內經에서 주장하는 生物은 天의 氣와 뺑의 形이 서로 

感應 하여서 생기며 또한 天地自然界에 依해서 影響을 받고 있으며 A間도 

만찬가지로 自然、과 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內經의 주창이다-

다음으로 周易에 나타난 A間觀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否화에 ·否之!le.A.”·)。l 라 하고 그 註에 “天地交而 萬物 生於中 然、後 三才備

人f핑最靈 故 용훌萬物之首 凡生天地之中者 皆A道也 天地不交則 不生萬物 是無A道

故티많A”25)또 같은 ~월에 ‘天地끼찾而 萬物不通也”윷’라 하고 註에 “天地之氣

不交則 짧物 無生成之理”Z’라 하였다. 

또한 威활에 “柔上而剛下 二氣感應”a’이라 하고 포 ‘天행感而 萬物化生”2!1)이라 

하였으며 緊廳下編에서는 “天地之 大德‘日 生”.,。1라 하였다 以上에서 쌀펴본 바와 

같야 周易의 A間觀은 天地의 氣가 셔로 感應하여서 萬陽。l 챙기는 가운데 .k; 

A間이 생격냐지만 人間은 A間이 行하여야 할 道理가 있기 혜문에 貴重하다고 

하고 었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自然과 人間의 關孫에 對하여 內짧과 周易에서 모두 

天地가 서로 感應‘하여 萬物이 化生하고 그 中에서 人間이 가창 尊貴하다고 하는 

관정에서는 -致한다. 그러나 周易에서는 A間。l 行하여야 할 기본척인 道가 

있어서 尊貴하다고하고 內짧에서는 추寅自然의 理致로 생성되고 變化하묘로 尊

貴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차아가 있다. 

註 23) 前揚훌 p73 
註 24) 前揚뿔 뼈3 

註 25) 前抱書 p83 
註 26) 前抱書 p84 
註 27) 前揚홉 p84 
註 28) 前揚書 pl77 
註 29) 前揚書 p178 
註 30) 前揚書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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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陰陽五行說의 比較

陰陽죠行說의 起原을 現在 明白하게 밝힐 수 없지만 산단냥l기| 쉰j강한다띤 

古代에 宇lli와 Al댐社會의 모든 짧흉을 陰陽의 i혐長에 fR한 ~김폐]!!f;I 센.’‘; ‘끊i셔한 

것이 陰陽說이며 陰陽에서 發展하여 事物의 生成消減을 木;A;土흉水략는 다셋개의 

상정무로 나타낸 것이 五行이라고 할 수 있다. 

周易에서는 陰陽과 죠行을 칙접식£로 設뱃한 휩;分이 없;l만 갇옹넓고} i:d균2-로 

根本을 삼고 있으니 太월圖說에 나바난 陰陽Ii.行으l 센l낌은 ‘斗응과 갚나. 

‘無極而太極 太極動i1ii生陽 훨l極而靜 훨i띠生陰 靜훨f닷i? -動-;[ii 갚t낀i‘!요 • 

R윷分陽 兩뚫"IL:•‘굉 陽월險台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j,당 표行一陰陽也 陰

F옳-太極也 太훨本無極也 표行之生也 홉-其性 無極之할 =五之협 했〉음而줬 乾

i흩成男 坤道成女 =氣交感 化生합陽 萬物生生而 變化無뚫떻.~31‘ 01학 하여 太환에서 

陰題이 나오고 陰陽의 變化에서 죠行o] 나오고 陰陽과 五行의 듯. i(: 꽉l'.에 

依혜서 萬物o] 생격 난다고 하였다. 

죠行의 起原응 書傳 大禹證에 ‘水火木옳土뤘 ... :iz’이라 되어 있고 洪範에서는 ‘찮。1 

빼지고 現行의 火水木金土만 있는 것으혹 보아 처음부터 지급과 잔은 표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周易의 乾환에 ‘랜은 元코 i깐코 :fiJ묘 ’그 

하니라”33)하였고 그 註에 依하면 元亨利貞에는 다음과 같은 풋이 있다. 

‘元者 生陽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 於時옳春 於AJ‘”寫仁 *%활·之長也. 

흥者 生物之通 物至於此 꽃善於美 故 於R춤f옳꿇 於A則寫짧 랬美之행fu,. 

利者 生物之逢 物得各효 不相妹뽑 故 於時짧秋 於人Rtl헬;찮ffIT 得잦分;는젠-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tE各足 故 까、時寫쪽 於人원할첼Tif; jf-:τ잔;;;·--

註 31) 黃 堅 編 .환;앞備듭 古文훨寶後集 서윷 明Y:.렇 ~979 ·p352∼353 

註 32) 前抱룹 p37 
註 33) 前抱홉 pl 
註 34) 前揚똘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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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면 元亨利貞의 뿔、想中에 죠行의 觀念。l 완전한 形態、는 아냥지라도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때 죠行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形態가 

아니고 六個 또는 四個의 形態로 되어 있다가 지금과 같은 形態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陰陽說도 周易의 其本이 되지만 周易에서 직접 陰陽에 對하여 說明한 부분은 

많지 않다. 坤환 初六의 註에 “陽主生 陰主殺”35)이라 하였고 緊廳傳에 “-陰

-陽之 謂道”36i라 하고 그 註에 陰陽 法運者 氣也 ;훌理則 所謂道”37)라 하였다-

또 ‘生生Z 謂易”38)。l라 하고 그 註에서 ‘|傷生陰 陰生陽 其變 無뚫也”훌)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周易의 陰陽觀은 陰에서 陽이 나요고 陽에서 陰이 나오며 

그 變化에서 萬物이 생겨난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經얘 나략난 陰陽의 廠念을 살펴보연 陰陽이 서로 對立하여서 調化를 이룰 

때 A體에 흉病。l 없는 狀態가 된다고 하였다. 陰陽應象大論에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廣則寒”찌)이라 하였으나 陰陽의 調化가 必要함올 역설 

하였다. 四氣調빼大論에서 “夫四時陰陽者 萬錫之根本也 所以뿔A 春夏養陽 ti\촉 

養陰 以從其根---------짧陰陽則生 평之則死 從之則治 i훨之則옳L"4•>。1라 하여 陰陽의 

理致를 治覆에 사용하고 있다. 

內經에 나타난 죠行은 죠行의 相生 相克과 歸類方法으로 治廳의 홀.斷 治廳

生理 病理 等을 說明한 것아 大部分이다. 물론 周易에 陰陽표行의 뿔、想을 說

明하지 않응 것은 아니지만 內짧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應用方法은 없다. 잘 

註 35) 前揚書 따4 

註 36) 前揚書 p362 

註 37) 前揚書 p362 

註 38) 前提書 p363 

註 39) 上휩書 p363 

註 40) 前提書 p19 

註 41) 上提書 pl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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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죠行의 氣가 有餘不足으로 因하여 흉病이 생기고 또한 

相生 相克의 關係를 이용해서 治擾를 한다는 것이 內經의 思想‘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內經과 周易에 나타난 陰陽 죠行의- 뿔、想은 根本的

으로는 차이가 없다. 다만 周易에서는 陰陽을 根幹으로 하여서 事物의 變化와 

發展올 說明하고 죠行에 對해서는 具體的언 言及이 없는데 比해 內經에셔는 陰陽

죠行說올 기본 理꿇으로 하여 A體에 應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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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易에 나타난 解部學的 知훌뿔 

周易에서는 A體의 名稱。l 자주 나오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周易。1 만들껴진 

때의 解部學的 知戰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周易에 나요는 A體의 名稱에서 作用。l나 生理的인 說明이 具體的흐로 나타나는 

것은 願출↑로서 願의 形態와 作用을 나타내고 있다. 題촬를 A촬로 표시하면 

를흘가 되는데 A촬의 形象이 속이 빈 컷이 口와 닮았다고 하여 願휠라 한다. 

願환의 註에 ‘願 口旁也 口 食物 以自養 故 옳養義 옳촬 上下=騙 內含四陰

外實F견虛 上止下動 옳願之象”42)또 ‘象日 山下有雷 願 君子 以짧言語 節軟食”·)그 

註에 ‘二者 養德 養身之 切務”“)라 하였다. 이컷을 보면 당시에 이미 口의 

生理作用£로 ~食을 받아 들이고 포 軟食A로 自養한다는 컷을 알고 있었으며 

또 養生의 面에서 휩言語 節敎食이란 표현으로 보아서 養生에 對한 기초척언 

知識이 어느 청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願출↑ 외에 人體의 名稱。1 나타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威환에서 ‘上六 威其輔賴骨

九五 威其H홈 

九四 居股之t 觸之下 註에 觸背肉 在心上而 相背

九三 威其股 註에 股 隨足而動 不能自轉者也

六二 威其健

初九 威其輝%,

또 良화에서는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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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죠 良其輔

六四 良其身

켜三 良其限 註에 限 身上下之 際 限 廳陽也

갖lJ其홉 .용齊也 

六二 良其辯

初六 良其밟”.c6) 

또 說휩傳에서는 ‘乾옳首 坤옳題 홈훌뚫足 흉윷뚫耳 離뚫目 良뚫手 兌짧口’‘”라 

하였다. 

以上과 같이 周易어l는 A體 內흠B에 대한 言及은 없고 外部에 對한 言及만 

았다. 그러나 當時에 。1미 基本的인 生理顧인 知훌홉。1 있었음을 말 수 었다. 

註 46) 上提書 pp291∼293 

註 47) 上提書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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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흉病의 發生 及 治쳤홀 

黃帝內經에 타나난 흉病의 흉因은 크게 나누연 個A의 精神狀態와 生活環境

이다. 精神狀願는 努‘훌뿔、悲恐올 말하고 生活環境은 外部의 環境 特히 氣候의 

變化로 표시할 수 있는 六훌을 말한다. 

精神狀態、에 對해서는 素問 陰陽應象大꿇에 “뿔屬1Jf 홈陽心 思陽R뿜 憂옳B많 팽、 

陽賢”뼈)라고 하여 精神狀態가 죠職에 영향율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生活覆境에 對해서는 欲食不節 표味失調 敎酒過多 房事過度 過勞等을 흉病의 

原因으혹 들고 었다. 素問 上古天훨꿇에서 軟食不節 敎酒過度 E흉흉훌過度로 困하여 

天年올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素問 陰陽應훌大꿇에서 월쫓陽節 苦優氣 等이 

나오는데 。l것은 五味失調에 關한 內容。1다. 또 久規옳血 久坐옳e영은 過勞에 

關한 기혹이다. 또한 素問 異法方宜꿇은 生活環境에 따라 發生하는 흉病이 서로 

틀리고 그에 따른 治癡方法도 서로 흘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以上과 갇은 훌病의 鳳因이 있어도 個A의 內在的인 條件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었으니 內在的 條件에 따라 흉病。l 發生하고 또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훌똥樞 口問篇에 ‘$之所1£ 皆옳不足”·”이라 해서 個A의 健康狀態、에 따라서 

흉病의 發生에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病。l 훌훌生하는 순서는 外%가 A體에 홉入하면 表에서 훌로 鐘에서 深으혹 

$氣가 들어 깐다고 하였고 짧氣가 皮毛에 흉犯하면 皮毛에서 經$.~로 經願에서 

節骨로 節骨에서 五廳六服로 들어 깐다고 주창 하였다. 

周易에서는 흉病에 對하여 칙첩 言及한 部分은 많지 않다. 그러나 周易에 

나타난 文章에서 흉病의 發生이나 治癡와 關係 있는 것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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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狀顧에 對해서는 f員화에 .옳日 山下有澤 f員 君子 以憲융、좋欲”50) 그 註에 

“君子 修身”SI)이라 하여 欲心을 막고 깜、惠를 상가하는 것이 행害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휩害는 흉病도 包좀된다고 볼 수 있다 。l것을 

보연 周易에서도 精神狀顧를 ~靜하게 가지는 것이 重要하다고 한 것을 알 수 

었다. 

!C. K윷圭f 初죠에 .初六 짧짧 堅쳐〈至”52〕라 하여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l 얼어날 것올 알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冊氣가 表에서 부터 훌로 

들어 간다고 하는 것과 相通한다. 

또한 困화 九二죠에 ‘九二 困子酒食 朱뚫方來 利用亨fe 1ifl왜無황”되}라 하고 

註에 ·困子酒食 厭왔苦腦之意 酒食 A之所欲 然、 짧館過宜則 是NJ풍所困훗”잉)라 

하였.2..니 。l것은 敎食不節과 軟酒過多를- 경계한· 말이다-

周훌에서 직접 홍病에 훨하여 를及한 것온 £훌출f 이다 야것을 참고로 당시의 

훌病과 꿇擾어l 對해 살펴보자. 

£훌휠 九죠의 죠홉후에 

‘九죠 It훌之흉 꼈藥有홈’잊j 

註에는 ‘乾뼈u中표 以居훌훌位而 下應亦中표 쪼.훌之至也 如是而 有흙 까藥而自愈훗” 

S6) 

또 “홍日 쪼훌之藥 不可試也”히) 

註에는 ‘많c.~훌而 復樂則 反옳훌而生病훗 試謂 9-~홉也”5&)라 하였다. 쪼훌。l란 

註 50) 前趣홉 p227 
註 51) .,. + 

註 52) 上揚書 p24 
註 53) 소揚홈 p262 
註 54) 上揚홉 p262 
註 55) 上揚훌 pl SI 
註 56) 上揚書 pl51 
註 57) 上提書 pl51 
註 58) 上揚書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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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녕휩이 없는 狀顧를 말한다. t!P 쪼思 X-1풍 ;JC我之境 이다. 다시 말하면 

大自然에 順應‘하는 그대로를 말한다. 그러묘로 이 죠의 뜻은 망녕훨。1 없는 

病 郞 뚱훌之間에 오는 흉病은 하늘。l 주는 病으호 緊올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象에서 藥을 使用하Al 말라 한 것은 함부로 藝을 쓰는 것윷 경계한 

것이다. 周옳折中에서 ‘偶有흙則 亦碩其自然而 氣自復 w複用藥”g,。l라 했으니 

이것을 보면 自然에 願應하연 藥을 使用하지 않아도 흉病이 낫는다고 쟁각한 

것을 얄 수 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연 당시에는 아직도 뽑學的 知識이 

不足하여 藥을 使用하는 것을 신중히 하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時代의 

흉病에 對한 언식과 治癡方法을 書傳에서 찰펴 보면 다음과 같다. 

뿔傳 金勝篇에 있는 周 武王의 흙病治癡에 關한 기록을 보연 ‘推爾元孫某

흙萬훌~ 苦爾三王 是有조子之貴子天 以且 代某之身”떼 註에 ”元孫某 武王也 행훌遇 

廣惡‘ l훌 暴也 조子 元子也 르 周公名也”gl)

。l것은 효王의 흙病을 낫게 하고 周公언 나로 대신 흉病울 앓게 해 달라고 

짧上에게 기도 하는 것이다. 。l것을 보면 당시에는 흉病의 흉因융 租上에게 

罪를 ;(l었기 때문。l략고 여겼으며 흉病의 治癡方法에는 藥의 使用보다 租上에 

對한 기도가 大部分 行해지고 있었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oJ나 周易이 모두 自然의 變化에 順應해야 身體를 

保全하고 흉病。l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註 59) 표日章外 周易折中 훌灣 商務印書홈홍 영8∼120 

註 60) 前提書 p276 

註 61) 上揚書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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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養生

養生이란 흉病을 寶防하고 健康하게 살고자 히는 것이다라고 定義를 내릴 수 

있다. 特히 內經은 養生을 重要하게 여기고 있£니 例를 들면 素問 四훨調빼 

大출움에 “뿔A 不治E病 治未病 不治C.At."6'2)。l라 하고 靈樞 百病始生꿇에 ‘$ 

不能獨復A”@이라 하A니 病。l 發生 하기 前에 治賣하는 것이 重要하고 또 

흉病의 源因이 있어도 身體가 健康하연 發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養生의 方法어l 

對해서도 言及한 部分。1 많으나 칸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강다. 

‘所以뿔A 春夏養陽 秋쪽養陰 J;J.徒其根--)이라 하여 季節어l 따른 養生法을 

가르치고 었다. 또한 흉病의 發生훌因율 精神的언 面과 生活覆境 용P 外部의 

變化률 흉病의 흉因£로 생각하고 있요니 *훌神的언 面은 素問 陰隨應옳大꿇에 

.훌훌Hf 훌屬心 思뚫g睡 憂짧B빼 恐fl賢"elol라 하고 활樞 本빼篇윤 • 思훌훌•u 

링훌愁不解훌H뿔 悲哀動中훌Hf 홈樂無훨훌뼈 盛쩔不止屬물”'6l이라 하였다. 01갯운 지 

나친 感精01 죠嚴六閒롤 짧하채 한다는 풋이다. 生活覆境응 앞에서 를及한 바와 

갈이 起居不節 軟食不節 ~酒過多 等올 흉病의 흉因£로 생각하고 節度 있는 

生活을 彈調하고 있다‘ 

以上의 갯율 종합해 보면 內*옆에서 주장하는 養깅논의 方法윤 天地自然의 變化에 

順應하고 節度있는 生活율 維持하는 것01다. 

註 62) 前揚홉 plO 

註 63) 上揚書 p358 

註 64) 上揚書 plO 

註 65) 上揚書 p20 

註 66) 上提書 p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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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에서 彈謂하는 것도 節度있는 生活。1니 한마디로 한다연 戀ft~롤欲이다. 

휩촬에 ‘홍日 山下有澤 휩 君子 以憲念室欲"67)또 ‘力.二 利貞 中以옳志也”·잉라고 

하여 ;융;總를 삼가고 欲心올 내지 말고 옳身을 하라 하였다. 

이것을 살펴보면 酒와 食에 對해서는 뿜촬 力3도의 옳에 “酒食貞吉 以中正也”@)

困촬에 ‘九二 因子酒食 朱鍵方來 利用亨jE 得l왜無활’70) 註얘 “因子酒食 厭었줄 

腦之意、 酒食 A之所欲 然효후짧過宜則 是反흉 所困훗W71)라 하고 漸촬에셔는 ‘軟

食何함吉 홍日 웠食했~不素훌힘也”72)註에 ‘素館 如詩言 素食 得之以道則 不옳흩헤§힘而 

處之安훗"73)라 하였다. 

이컷을 보연 周易에서도 酒와 食을 節度있게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起居不節은 周옳애서 자주 나오는 中표01나 不中正을 보면 알 수 있다. 中표 

또는 木中正은 二죠와 죠죠에 나요는데 陰이나 陽01 제 위치에 었고 없음울 

말한다. 또한 지나천 것 J!P 節度가 없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나 乾촬에 ‘上::h.

Jt龍有悔.”라 하였A니 乾촬는 를 이나 소九란 屬。1 너무 지나친 것올 말한다. 

이것은 물론 사랍의 地位에 훨한 것이지만 養生얘도 척용 할 수 있율 것이다. 

四季에 順應하는 것은 節휩에 ‘天뺑節而 四時成 節而制度 不陽財 不害民’7.S)

이라고 하여 四時의 法에 따르연 害가 없다고 하였다. 

以上을 잘펴볼 때 內經과 周易에서 주장하는 養生의 道는 天地自然의 變化에 

順應하고 節度있는 生活을 維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註 6η 世릅書館續 元本觸합 中庸葉註 서울 世昌書館 p9 
註 68) 前揚書 p227 
註 69) 前揚훌 p228 

註 70) 上揚훔 p49 
註 71) 소趣書 p262 
註 72) 上揚畵 p296 
註 73) 上揚書 p296 

註 74) 소提書 p4 
註 75) 上提書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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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結論

周易과 內經은 各各 東洋哲學과 東洋哲學의 理꿇을 根幹으로 한 韓賢學의 

경훌本。l 되는 冊으로 수천년 동안 東洋思뻗‘에 對해서 重要한 영힘t을 끼천 冊이다­

。1에 뚫者는 이 두 서척의 基本的언 思想과 相關性을 比較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對하여 內짧과 周易。l 모두 天地가 서로 感應하여 

萬횡。l 化生하고 그 中에서 人間。l 가장 尊貴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一致한다. 

둘째, 周易과 해鍵어 모두 Af회01 尊賣하다는 판점에서 -혔하지만 周易에서는 

A聞으로 行하여야 할 흉本的언 道理가 었어서 尊를하고 F션짧에서는 宇옮自然、의 

理致로 生成되고 變化하므혹 尊貴하다고 하는 갱에서는 차o]가 었다. 

셰빼, 陰題죠行說에 었어서는 周윷은 陰陽說융 根幹으혹 하여서 事짧의 變化와 

활暴올 훌훌.M하고 죠行에 對해서는 具顧선언 를及o] 없는펴l 比해 內짧에서는 

陰陽죠行說올 기본 理뚫으로 하여 A體에 應用하고 었다. 

네챔. 周易에 냐타난 解部學的 內容윤 人體 內部에 對한 言及은 없고 外部에 

對한 言及만 었다. 그러나 홉짧에 이미 基本的인 生理學的 知훌훌。1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養生에 對해서는 固易콰 內짧01 모두 敎食不節 軟酒過多 起居不節

等을 健康에 害로운 것으로 보압고 精神狀觀‘를 重要하게 생각 했으며, 健康한 

청신과 육체를 찰 保存하는 方홉으로 天地自然、의 變化어l 順應 할 것을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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